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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행복
정유정/은행나무/2021/522쪽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만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을(522쪽)

행복은 덧셈이 아니야. 행복은 뺄셈이야

‘행복’, 닿을 듯 말 듯 어려운 단어다. 거기에 ‘완전한’이란 대단한 

수식어가 붙은 ‘완전한 행복’이란 제목부터 반전의 기운이 감돈다. 

주인공 신유나는 나르시시스트로 완전한 행복은 불행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야기는 신유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삶을 휘두르는 과정을 다른 등장인물 3명의 시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만큼 몰입도가 대단하다. 그 과정에서 서늘한 공포와 

인간의 어두운 내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 줄 서스펜스의 재미와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책이다.  

남평공공도서관 김정애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 외/생각의힘/2020/644쪽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경제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 더 제정신인 세상, 더 인간적인 
세상을 원한다,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 경제학은 너무 
중요하다(555쪽)

우리 시대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나은 해답

경제와는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표준적인 경제 이론이 복잡한 현실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모습

들을 경제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시하고 알려준다. 경제 성장, 

이민, 세계화, 환경, 불평등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뛰어난 통찰과 알기 쉬운 비유로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환율, 주가,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 그래프에 포함 

되지 않는 시대의 모습들을 경제학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다.

목포공공도서관 김지훈



북극곰은 해빙에서 낮잠을 자고 물범 사냥을 하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빨간 여우도 매화 향기와 귀뚜라미 소리, 작지만 아늑한 여우 
찻집, 노을이 뜨는 아침 바다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빨간 여우는 그리운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107쪽)

중랑천

구름 없다면
어찌 알 수 있을까
하늘 높은 줄

사소하고 느릿한 것들의 가치
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작가는 시심(詩心)을 자극한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의 의미를 

풀어낼 때 시인이 된다고 한다.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 풍경에 

대하여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유머러스함이 함께 담겨 있는 

디카시 시집이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과 5줄 이내의 짧은 문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문학장르다. 책 속에는 소싸움, 귀여운 복수, 파도 등 152편의 

사진과 시들이 실려있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벌교공공도서관 김은정

시시한 하루
시같은 순간

박종민/SISO/2020/220쪽

소중한 것들을 지키게 해 주세요
언제부턴가 부쩍 더워진 여름, 빨간 여우도 찜통 같은 더위를 

피해 북극으로 휴가를 떠나게 된다. 빨간 여우가 겪게 되는 

탐험기같은 여행길을 따라가다 보면 기후위기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해빙이 녹으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북극곰, 바닷속 쓰레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겪는 고래, 알고 보면 모두 멸종 위기종인 

‘고드름호’ 식구들까지, 우리가 이대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빨간 여우의 여름은 물론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질지 모른다.

무안공공도서관 김은영

빨간 여우의 북극 바캉스
오주영/사계절/2020/120쪽



알루미늄 캔의 모험
앨리슨 인치스/보물창고/2020/32쪽

안녕, 일기장아! 갈래머리 소녀가 날 집으로 데려갔어! 소녀는 나를 물로 

헹구고, 승리를 결정한 그 야구공을 내 위에 올려놓았지. 난 트로피가 되어 

소녀의 책장 위에 놓인거야! 개미들이 와서 나를 간지럽히기 전까지는 

무척 재미있었어. 소녀의 어머니도 개미들을 좋아하지 않는지, 결국 나를 

재활용함에 넣고 말았어(18~19쪽)

알루미늄의 변신은 무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따라나섰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분리 

배출된 캔, 병, 종이 등을 보고 “저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재활용품에 대한 

아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아들과 함께 읽은 그림책이다. 땅속에서 

채굴된 알루미늄의 제조 원료인 알루미나가 공장에서 과일 통조림 

캔으로 탄생해 갈래머리 소녀에 의해 소비되고, 그 캔이 다시 야구

방망이로 변신해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재미있는 그림을 곁들여 

일기형식으로 전개함으로써 재활용 정보를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또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활용품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여 어린이들의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북돋아 준다.

광양공공도서관 김연화


